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東醫壽世保元 四象�A 表훌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

서 론

東武 李�l齊馬 �(�1�8�3�7�-�1�9�0�0�) 는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

을 太陽 �A 少陽 �A 太陰 �A 少陰 �A으로 구분하고 �, 각

체질의 생리와 병리 그리고 치료 및 양생법을 연구

하여 〈東醫꿇世保元〉을저술하였다 �.
〈東醫홉世保元〉은 쫓 �E年 �(�1�8�9�3�) �7월 �1�3 일부터 甲

午年 �(�1�8�9�4�) �4월 �1�3 일까지 �9개월에 걸쳐서 漢南山中

에서 저술을 마쳤다 �. �(이하 甲午版이라 한다 �.�) 이후

이제마는 ζ未年 �(�1�8�9�5�) 에 下鄭하여 康子年 �(�1�9�0�0�)

후時까지 약 �6년동안 자신의 의학경험을 더하여 醫

源論부터 太陰 �A論까지 改�# 하였다 �. �(이하 康子版이

라 한다 �.�) 개정한 新本과 미처 개정하지 못한 짧本

을 모아 �1�9�0�1 年 威興 票洞젖 �(金永寬외 �6인 �) 에서 처

음으로 출판하였다 �.

현재 전해지고 있는 東뽑壽世保元의 醫 �i原論과 少

陰 �A 少陽 �A 太陰 �A病證論은 康子年에 개정한 것이

며�, 다만 少陰 �A 少陽 �A 太陰 �A病證論중에서 甲午年

에 쓰여진 病證論 篇名이 별도로 전해지고있다 �.
즉 이제마는 甲午年에 少陰 �A 表病을 〔外感웹病

論〕이라한 것을 康子年에 이르러 〔뽑受熱表熱病論〕

이라 개정하였고 �, 훌病의 〔內觸몹病論〕이라한 것을

〔몹受寒훌寒病論〕으로 고쳤다 �. 少陽 �A論에 있어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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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外感號 �J�j�)�I�t 病論〕이라 한 것을 〔牌受寒表寒病論〕으로

〔內觸大陽病論〕을 〔몹受熱훌훗서휩論〕으로 하였고 �, 太

陰 �A論의 〔外感腦題病〕을 〔볍院受寒表寒病論〕으로

〔內觸몹院病論〕을 �(�!�I�f 受熱훌熱病論〕으로 개정하였

다�. 그러나 太陽�A論에 있어서는 甲午年의 舊本 그

대로 두었던 것이다 �.

이에 저자는 이제마가 病證융의 篇名을 개정하게

된 背景과 �, 甲午版과 康子版에 나타난 四象 �A 病證

論 篇名을 중심으로 體質病證精神을 이해하고자 한

다�.

문헌자료

�1�) 少陰 �A 外感贊病論 內觸몹病論

少陽�A 外感�R총 �J�j�)�I�t�. 病論 內觸大陽病論

太陰�A 外�!환腦흩휠病論 內觸뽑院病論

太陽 �A 外感體홉病論 內觸小陽病論

�(甲午版 病證論 篇名 �)

�2�) 少陰 �A 賢受熱表熱病論 뽑受寒훌훌寒病論

少陽�A 牌受寒表寒病論 뽑受熱훌熱病論

太陰�A 뿜院受寒表寒病論 �!�I�f 受熱짧熱病論
�(太陽 �A 外感鷹홉病論 內觸�l 、陽病論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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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康子版 病證論 篇名�)

�3�) 太陽 �A 흉�R혐휩太重於解.빼휩而愁心所傷者太重

於哀心所 �{흉也 太陽 �A 哀心深훨則傷表氣 愁心暴發 �H�I�J

�f�!�& 憂氣 故解柳表證 以폈哀遠愁 暴言之也 日然�H�I�J 少

陽 �A 愁性�f짧口勝 �I�D�\�: 氣 哀情�1�!�&�� 大陽氣 少陰�A 藥性上

�B 뿜氣 喜情�f흉牌몹氣 太 �|윷 �A 喜性傷耳腦題氣 樂情傷

�J�I�i�t�i 몹院氣乎 日然 �(太陽 �A 內觸小陽病論�)

�4�) 뼈部位在뼈下背上 몹院部位在짧�F뼈上 故背�t

뼈上以上 謂之上흙‘

牌部位在贊 뽑部�{立在隔 故쭉隔之間 謂之中 �L 흙‘

빠部 �{立在廣 �4 、陽部位在簡 故體簡之間 調之中下쏠、

뽑部位在鷹홉下 大陽部位在簡眼下 故홉下簡下以

下 謂之下흙、 �(緣뼈論�)

�5�) 水뤘溫氣 엄몹院而化律 入手좀下쩔律海 律海

者律之所舍也 �i좋海之淸氣出千耳而쩔神 入千頭腦而월

縣海 服海者神之所舍也 麻海之麻 �i�t 淸者 內歸手師 �j뽑
�j후外歸手皮毛 故뽑院與좀耳頭腦皮毛 皆뼈之黨也 �(職

뻐論 �)

�6�) 水뤘熱氣 �g 뿜而化쩔 入子隨間兩쭈�L쩔 �f흘海 홉海

者윷之所舍也 합 �i每之淸氣出千目而뭘氣 入予背짧而쩔

陳 �j每 �R훗海者氣之所舍也 �R횟海之陳 �i�t 淸者 內歸子牌 �j홉

�i宰外歸子節 故몹與兩쭈�L�I�3 背質節 皆牌之黨也 �(職服論�)

�7�) 水뤘 �(京氣 自�I�J 、陽而化油 入子簡쩔油海 油海者油

之所舍也 油海之淸氣出手훨而쩔血 入手體홉而흙血海

血海者血之所舍也 血海之血 �j十淸者 內歸 �f�)�l�f �i홉律外

歸子肉 故 �I�J 、陽與簡훌體홉흙�l 皆 �)�I�f 之黨也 �(韓뼈論�)

�8�) 水뤘寒氣 엄大陽而化波 入千前陰毛際之內而월

浪海 �i�J�I 海者滾之所舍也 �i�J�I 海之淸氣出 �f 口而월精 入

�f 勝빠而馬精海 精海者精之所舍也 精海之精 �i�t 淸者

內歸千賢 �j뽑 �Y훌外歸千骨 故大陽與前陰口勝빠骨 皆띔

之黨也 �(職廠論�)

�9�) 太陽 �A 哀性遠散而엎情�1�f�t 훈‘ 哀性遠散者 太陽之

耳察於天時而哀짧 �A之相歡也 哀性非他聽也 愁情�1�f�t 急

者 太陽之牌行於交遇而愁別�A之悔 �E也 愁情非他忽也

少陽�A 愁性宏抱而哀情�f足急 愁性宏抱者 少陽之 �B

察於世會而뿔짧�A之相悔也 愁性非他祝�l也 哀‘情�1�f�t 急者

少陽之뼈行於판務而哀 �g�l�J�A 之散�E也 哀情非他哀也

太陰�A 훌性�}훌張而樂↑휩足急 喜性廣張者 太陰之앓

察於 �A倫而喜聚�A之相助也 홉性非他�O횟也 樂情 �1�f�t 훈、者

太陰之뽑行於居處而哀別 �A之保己也 樂情非他樂也

少陰�A 樂性深確而喜↑휩足急 樂↑生深確者 少陰之口

察於地方而樂聚 �A之相保也 樂性非他樂也 홉�t휩�f�t 쓸、者

少陰之府行於黨與而喜 �5�l�I�J�A 之助 �E也 훌情非他홉也

�(擺협융�)

�1�0�) 耳目융口 觀於天也 뼈牌府뽑 立於 �A也 짧廳

簡願 行其知也 頭됨�體뽑行其行也 �(性命論�)

�1�1�) 大同者天也 各立者 �A也 博通者性也 獨行者命

也 �(性命論�)

�1�2�) 然 少陽 �A훌熱證 太陰�A表熱證 까「휘�V千多而 �4 、

便 �1�1�F�i�:�1 者 宜察之 不可誤投藥 �(少陰 �A 表病論�)

�1�3�) 太陰 �A證 有 �t世�j형病 表寒證 �t世 �j월 當用太 �|쏠調몹

�i易 表熱證뺀 �j寫 當�用홉根羅 �h 子場�i �(太陰 �A 훌病論�)

�1�4�) 太陽 �A 以吸聚之氣鳥保命之主 故體홉小陽웰本

而腦題몹院쩔標�, 太陰 �A 以呼散之氣保命之主 故腦뼈

볍院웰本 而�8쫓홉 �I�J 、陽훨標 �, 少陽 �A 以陰淸之氣保命之

主 故勝�I�D�\�: 大陽�馬本 以짤 몹寫標 �, 少陰 �A 以陽曉之氣保

命之主 故엽몹월本 而勝 �I�D�\�: 大陽�i�� 標也 �. �(東武公 엄註�)

알기쉬운 사상의학 �2�5�3�p

�1�5�) 哀愁相成 흘樂相資 哀性極 �H�I�J 愁情動 愁↑훈極�H�I�J

哀情動 樂↑뽀極則喜情動喜性極則樂情動 太陽 �A哀極

不濟 �H�U쳤�:愁微外 少陽 �A옆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�A樂

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 �A홉極不服則 �{쫓樂無厭 �(四端

論�)

�1�6�) 此書 업쫓�E七月十三日始作 월￡뽑、夜度無훨刻

休息 至千쩔年甲午四月十三日 少陰�A少陽 �A論 �H�I�J 略得

詳備 太陰 �A太陽 �A論則 僅없簡約 蓋經險未遍而精力

�E헨故也 甲午畢훤종 ζ未下뼈 至手康子 因本

改 �t�j�; 업醫源論 至太陰 �A諸論 各有增뻐�j而 其餘諸論

未有增뻐 �l故 拉依훨�r흙本 귀�H�i�' �(東醫옳世保元 末尾�)

�1�7�) 때景意 몹約공者 �i좋�i�J�I 漸�i 홉 牌之 �i閔氣漸約之謂

�- �8�2 �-



也 몹家實굽者 �j좋�r�t�E�J 휩 몹之全局操實之謂也 �(少陰 �A

表病論�)

�1�8�) 太陰證下利淸웠者 當用찮香正氣散 香���J 養몹 �j易

홉끼 �i寬中 �j易 溫몹緣陰 �, 少陰證下￥ �I�J淸웠者 當用官桂附

子理中楊 健牌緣陰 太陰證뺀 �j형 重證中平證也

少陰證 �t�W�:�i 흙 危證中險證也 �(少陰 �A 훌病論�)

본 론

甲午年 당시의 病證論 篇名에 나타난 體質病證精

神과 �, 후에 康子年에 改 �1�:�P 된 病證論 篇名을 비교 검

토함으로써 �, 개정하게된 背景과 李濟馬 體質病證論의

精神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�.
�1�) 甲午版 病證論 篇名 �(자료 �1 �) 의 意味

李濟馬가 �1�8�9�4 년 〈東醫壽世保元〉을 처음 저술할

당시에는 이미 〈格致훌〉獨行篇 �f靜양 反誠짧을 저술

한 이후이다 �. 즉 이제마는 四象 �A의 心愁의 특정을

파악한 상태에서 자신의 훤 �L、身物論을 중심으로 한

띠象哲學的 理論과 �, 없存의 醫學理論 �, 그리고 �4�0 세

이전부터 시작된 자신의 醫學經驗을 함께 모아 새로

운 醫學理論을 定立하고자 〈東醫좀世保元〉을 저술한

것이다 �.
따라서 性命論 四端論 據充論 職뼈論에서 제시되

고 있는 四象 �A의 ι、했과 性情을 바탕으로 하여 體

質證을 완성하고 �, 나아가 四象�A의 病理的 特性까지

도 -貴되게 설명할 수 있는 醫學理論을 완성하고자

하였다 �. 이러한 의도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甲午版

病證융 篇名에 잘 나타나 었다�.
처음 저술된 〈東醫壽世保元〉의內容 �(性命論�, 띠端

論 �, 據험융 �, 腦뼈論�, 太陽 �A 病證論등�) 을 중심으로 甲

午版 病證論 篇名 �(자료 �1 �) 의 의미를 고찰하면 다음

과 같은 몇 가지 特徵이 있다 �.

첫째 �, 四象 �A의 病證은 모두 小한 職을 중심으로

病證論을 제시하고 있으며 �, 이러한 鷹의 鷹念은 職

뼈論의 四홉、械念�(자료 �4�) 에 기초하고 있다 �. 즉 賢大

�R후 �l 、한 少陰 �A 病證의 깝와 뿜는 모두 牌之黨이며

�(자료 �6�)�. 牌大賢 �I�] 、한 少陽 �A 病證의 �g쫓 �)�j�)�\�; 과 大陽-은
모두 뽑之黨이며 �(자료 �8�)�. 府大빠小한 太陰 �A 病證

의 腦추와 몹院은모두 뼈之黨이며 �(자료 �5�) �. 뻐大맑

小한 太陽 �A 病證의 體홉과 小陽은 모두 퓨之黨이

다 �. �(자료 �7�) 또한 太陽�A은 吸聚之氣를 保命之主로

하여 鷹￥￥�4 、陽을 本으로 하고 腦밟몹院을 標로 하

며 �, 太陰 �A은 呼散之氣를 保命之主로하여 腦짧몹院

을 本으로 하고 體홉 �I�J 、陽을 標로 하며 �, 少陽 �A은 陰

淸之氣를 保命之主로 하여 勝빠大陽을 本으로 하고

홉몹를 標로 하며 �, 少陰 �A은 陽嗤之氣를 保命之主로

하여 짧뽑를 本으로 하고 勝麻大陽을 標로 하였다

�(자료 �1�4�) 따라서 四象 �A 病證論이 모두 本에 해당하

는 小한 腦이 中心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�.
둘째 �, 四象 �A의 病證은 모두 外感病과 內觸病으로

二大別하였으며 �, 外感은 表病이고 內觸은 憂病이다 �.
셋째 �, 性情과 四象�A의 病끓을 직접적으로 연결하

고 있으며 �, 性은 表氣를 傷하고 情은 훌氣를 傷하

며�, 性에 의한 表病보다 情에 의한 훌病을 더 重한

병으로 인식하였다 �. 즉 太陽 �A은 哀心이 深휠하여

表氣를 傷하고 �, 愁 �'�L 、。 �l 暴發하여 훌氣를 傷하는데 �,

表끓인 解빠證보다 짧證인 밸 �R램휩이 더 重하다고 하

였다 �. 少陽 �A은 愁性이 口와 勝빠의 氣를 傷하고 �,

哀情은 딸과 大陽의 氣를 傷하며 �, 少陰 �A은 樂性。�l
텀과 합의 氣를 傷하고 �, 喜情이 牌와 볍의 氣를 傷

하고 �, 太陰 �A은 喜性이 耳와 腦題의 氣를 傷하고 樂

情은 뼈와 뽑院의 氣를 傷한다고 하였다 �. �(자료 �3�)

여기서 性情과 表 �:劃휩證과의 關係를 考察하면 다

음과같다 �.
趙

�1�)
는 �(자료 �3�) 의 腦題 ￥￥�R쫓 �R종 �)�j�)�\�; 을 頭탑鷹뽑으

주 �1�) 조황성 �:성정과 표리병의 관계�, 사상의학회지 �V�O�L�5 �N�O�l�. �P�P�5�5�-�5�7�. �1�9�9�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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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해석하여 훤 �L、身物중 身에 해당하며 天 �A知行중

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�, 몹 �W�i�G 몹 小陽 大腦은

용購簡服으로 해석하여 事心身物중 物에 해당하며

天 �A知行중 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�. 그리하여
耳텀융口의 天機 �(事�) 와 頭탑體햄의 行 �(身 �) 은 性에

대한 魔念이며 表病의 戰念으로 社會에 대한 나의

認識이고 �,�!�I�i�I�i 牌 �!�I�f 딸의 �A事 �(心 �) 와 짧廳簡服의 知

�(物�) 은 情에 대한 빠念이며 훌病의 熾念으로 나와

他 �A과의 관계에서 他 �A에 대한 나의 認識으로 보

았다 �.
著者는 趙의 견해와는 달리 耳텀행口와 腦짧 �?￥

�R쫓 �8종 �)�j�J�t 을 內部의 빠牌 �!�I�f 賢과 몹院몹小陽大陽에 비

해 단순히 인체의 衣部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�.
�i�j퍼牌

�!�I�f 띔과 뽑院몹 �I�J 、陽大陽의 四職四뼈는 인체의 內部뜰

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性은 表의 기운을 傷하고 情

은 짧의 기운을 �f��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한

다 �.
다만 續充論 �(자료 �9�)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哀 �!�I�;�{�.�e�.�.�-

좁樂의 性은 耳 �g 뀔口가 天機를 통찰하는 聽視 �U윷味

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뭇사람들이 서

로 속이고 �, 업신여기며 �, 돕고 �, 보호하는 것을 哀愁

훨樂하는 것을 말한다�. 愁哀樂홉의 情은 뼈牌 �!�I�f 뽑이

�A事를 行하는데 있어 他 �A이 나를 업신여기고 �, 속

이고 �, 보호해주고 �, 돕는것을 愁哀樂홉하는 것을 말

한다�.
즉 天機的 특성을 띄고 있는 哀愁喜樂의 性은 나

자신이 客體적 입장에서 뭇사람들이 공통적 �(大同的�)

으로 갖게 되는 �A間 本然의 공통된 情짧를 의미한

다고 하겠다 �.�A 執�1 특성을 띄고 있는 愁哀樂喜의

情은 나 자신이 他 �A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독

립적 �(各立�) 으로 겪게 될때 발현되는 �A性的 特徵을

의미한다고 하겠다 �.
性命論 �(자료 �1�0�-�1�1�) 에서 耳目월口의 天 �(事�) 과 짧

應簡願의 知 �(物�) 는 大同과 博通으로 공통된 특정을

나타내고 �, 師牌府賢의 �A�(�, ω과 頭됩體뽑의行 �(身 �) 은

各立과 ’뚫行으로공통된 특정을 나타낸다 �.
性情과 表꿇病의 關係에서 表病은 性에 의한 것이

며 �, 天 �(事�) 과 知 �(物�) 의 개념이며 �, 大同과 傳通의 개

념이다 �. 훌病은 情에 의한 것이며 �. �A�( 心�) 과 行 �(身 �)

의 개념이며 各立과 ’월行의개념이다 �.
따라서 性 �(나 자신이 직접 주체가 되기보다는 객

체로서 작용하고 외부적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객관적

이고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성적 특정 �) 이 深훌하

여 表氣를 �f�t�} 하여 外感病 �(表病 �) 이 되고 �, 情 �(나 자신

이 직접 주체적으로 작용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

부적으로 직접적이고도 개개인에 독립적으로 나타나

는 인성적 특정 �) 이 暴發하여 훌氣를 傷하여 內觸病
�(짧病 �) 이 되며 �, 表病에 비해 더 重하다 �.
그러나 性情에 대한 表짧病證의 개념이 완전히 二

分化된 것이 아니라 性이 極한 상태에서는 情을 動

하여 太陽 �A의 정�:愁激外 �, 少陽 �A의 悲哀動中 �, 少陰

�A의 喜好不定 �, 太陰 �A의 �f쫓樂無�J많의 상황이 나타난

다 하여 性 �|춤 相互間의 關聯性을 더불어 제시하고

있다 �. �(자료 �1�5�)

이와같이 李濟馬는 처음 病證論의 구성함에 있어

며象 �A의 ι、愁과 性情 및 體質證을 바탕으로 四象 �A

의 病理的 상황을 연결하여 病證論을 저술함으로써

四象醫學 理論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�. 즉 四象 �A의

性情과 病證과의 관계를 정 렵하고 �, 그에 따른 病理的

在狀을 크게 外「현험�(表病 �)
�. 內觸病 �(훌病�) 으로 요약

하였고 �, 또 四象 �A의 職理的 특성에 따라 保命之主

를 주관하는 小한 職을 기본으로 하여 病證論을 구

성하고자 하는 理論的 -貴性을 유지하고 있다 �. 나아
가 자신의 며象哲學的 思考와 때象醫學의 理論을 합

치시키기 위하여 演繹的 思考가 중심이 되어 저술되

었음을 알 수 있다�.
�2�) 康子版 病證論 篇名 �(자료 �2�) 의 意味

甲午版의 病證論 篇名은 康子年에 이르러 太陽 �A

病證論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바뀌게 되는데 여

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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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�1�8�9�4 년에 저술된 이제마의 초기 病證論의 精

神은 �1�9�0�0 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후 약 �6년간의 ��

�'�*�*
짚驗을 통하여 변화하게 된다 �. 처음의 甲午版 저

술 당시보다 보충된 臨
�'�*�*
쪼驗을 통하여 자신의 理論

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�, 그 후에 획득한 臨많經

驗과 醫學理論을 새로이 정립하여 醫�i댐論 �, 少陰 �A

病證論�, 少陽 �A 病잖論 �, 太 �|쏠 �A 病證論을 새로 改妙、

하게 된 것이다�. 이때 단순히 病證융의 內습만 개정

한 것이 아니라 篇名까지 개정하게 된 바로 이점이

李濟馬가 初期에 설정한 病證理論이 실제 臨皮에서

격게되는 부족함과 �, 四象 �A 體質病證의 特徵을 제시

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다 �. 그리고
그때까지도 臨많經驗의 축적이 부족했던 太陽 �A論은

初期 짙짧的 背景을 가진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하다

하겠다 �. 康子版에 개정된 病證論 篇名에 나타난 體

質病證의 精神은 初期 甲午版에서 제시하고 있는 病

證論 構成理論의 基本精神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

고 보기는 힘들다 �.

따라서 初期 甲午版 病證論의 精神이 演繹的 思考

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연 �, 개정된 病證論은 실

제 臨皮이 진행되면서 새로이 축적된 醫學�.�J�l�i 論과 經

驗을 歸納的 思考로 정리하고 �, 거기에 따른 賞證的

體質病證精神으로 要約된 것이 決子版 病證論 篇名

의 意味라 하겠다 �.
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정된 病證論의 篇名에서

전체적인 사상인 병증이론을 끌어내려는 시도나 �, 四

象 �A 病證論을 規則化된 理論의 틀 속에서 설명하고

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하겠

다�.
나아가 현재 제시되고 있는 少陰 �A 少陽 �A 太陰 �A

의 病 �;훨융 篇名의 일정한 規 �H�I�] 을 찾아 太陽 �A 病證

論을 다시 그러한 規則의 틀 속으로 고쳐보려고 하

는 시도 또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하겠다�. 왜냐
하면 太陽 �A의 臨味經輪이 축적되고 나서 �, 다시 이

것들을 要約하는 과정에서는 太陽 �A 病證論 篇名이

재구성될 수 있겠으나 �, 少陰 �A 少陽 �A 太陰 �A의 病

證篇名의 일정규칙을 근거로 太陽 �A 病證篇名을 다

시 理論的 틀 속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는 李濟馬의

�i휩엎긴이고도 歸納的인 體質 �1혀證精神에 위배된다 하

겠다.처음 병증론을 구성할 때와 마창가지로 어떤

理論的 규율 속에서 太陽 �A病說을 설명하려고 했다

연�, 李濟馬가 �6년간의 세월동안 太陽 �A 病證융 篇名

하나를 개정하지 못했겠는가 �? 이는 太陽 �A의 經驗홈

積이 부족한 데 그 原因이 있으며 �, 여기에서도 李濟

馬의 實證的 醫學精神을 발견할 수 있다�.
결국 康子版 病證論의 篇名은 實證的 體驗과 뽑學

理論을 歸納的 멍、考로재정리 하는 과정에서 제시된

것으로 볼 수 있으며 �, 때象 �A 體質病證의 特性을

가장 適合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

이라 하겠다.따라서康子版 病흉論 篇名에서 四象醫

행魔숨을 �1寅繹�i�t�) 思考로 유추해 내고자 하는 노력보

다는�,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각 體質病證의 特 �|生을

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意

味를 갖는다 하겠다 �.
康子版 四象 �A의 病證論 篇名은 少陰 �A뽑受熱表熱

病論 �, 少陰 �A몹풍寒짧寒病論 �, 少陽 �A牌受寒表寒病論�,

少陽 �A몹受熱훌熱病論�, 太陰 �A뿜院受寒表寒病論�, 太

陰 �A�M受熱훌훌熱病論이다 �. 이것을 살펴보면 몇가지 특

정이 발견된다 �.
첫째 �, 少陰 �A과 太陰 �A의 病證은 각 體質에 따라

小한 職과 大한 鷹에서 발현하는 病證으로 구분하였

고 �, 少陽 �A의 病뚫은 大한 職을 중심으로 論하고 있

다 �.
둘째 �, 少陰 �A과 少陽 �A의 病證은 大한 緣이 表病

證을 나타내고 小한 陣이 훌病證을 나타내고 있으

며 �, 太陰 �A의 病證은 小한 購이 表病證을나타내고 大

한 職이 짧病證을 나타내고 있다 �.
셋째 �, 少陽 �A과 太陰 �A의 病證은 表寒病證 �, 훌熱病

證으로 나타나는데 �, ι�/陰 �A의 病證은 表熟病證 �, 훌寒

病證으로 나타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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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째 �, 少陰 �A과 太陰 �A의 병증은 각 體質의 大한

騙은 隨 �(뽑과딴 �) 으로 나타내고 小한 隨은 服 �( 몹와

몹院 �) 으로 나타내고 있으며�, 少陽 �A 병증은 大한 職

의 職 �(牌�) 과 뼈 �( 몹 �) 로만 나타내고 있다�.
이처럼 �I훗子版 病證論 篇名에서는 少陰 �A 少陽 �A

太陰 �A에게 모두 共通的인 -賞性을 찾기 어렵다 .더
우기 太陽 �A 病證論 篇名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

陰 �A�( 少陰 �A�, 太陰 �A�) 과 陽 �A�( 少陽 �A�. 太陽시으로 구

분하거나 �, 또는 械理의 大小에 따라 太陰 �A과 太陽

�A�. 少陰 �A과 少陽 �A으로 구분하던지 �, 또는 太陽 �A과

少陰 �A�. 太陰 �A과 少陽 �A으로 구분하여 어떤 -貴된

特徵을 찾는 것도 분명하지 않다 �. 따라서 太陽 �A論

이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病證論의 어떤 명

확한 특징적 규율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

다 �. 그러므로 개정된 病證論의 篇名을 甲午版 病證

論의 篇名과 같이 演繹的 뽕、考에서體質病證의 규칙

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나�, 太陽 �A 病證論의 篇名을

少陰 �A 少陽 �A 太陰 �A의 病證論의 일부 규율에 맞추

어 개정하여 �g릎質病證을 理論的 �1빼面�i에서 해석하려

는 시도 �, 모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�. 이

러한 시도는 초기에 수립된 �1짧觀긴 思考의 體質病證

精神이 이후 축적된 臨 �'�*�� 쪼驗을 통해 歸納的 方法으

로 정리하고자 病證論을 개정한 李濟馬의 實證的 醫

學精神을 간과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�.
이에 著者는 康子版 病끓論 篇名이 제시하고 있는

體質病證의
�*
험生과 개정하게된 背景을 충분히 이해

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�, 康子版

病證論 篇名이 갖고 있는 특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

한다�.
첫째 �, 康子版 病證論 篇名은 四象 �A의 體質마다

고유하게 나타나는 짧質病證의 특징을 歸納的으로

정리하여 가장 적절히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

영칭이다 �.
둘째 �, 예를 들어 少陰 �A 賢受熱表熱病論이란 ‘소

음인의 신이 열을 받아 겉이 열한 병을 론함”으로

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”뽑”은病을 받는 腦뼈나 �,

病變이 주로 발현되는 部位를 지칭하는 熾念으로 李

濟馬 鷹服論의 四흙‘的部位를 의미한다�. “受�:熱”은

병인의 특성을 의미하며 �, “表熱病
�n

은 이로 인해 나

타나는 병증의 특정을 요약한 것이라 하겠다 �. 나머
지 篇名도 이와 같다 �.
셋째 �, 甲午版과 같은 外感病 �, 內觸病의 구분이나 �,

性은 表氣를 傷하고 情은 짧氣를 傷한다는 획일적

구분은 없다 �. 그러나 表病은 外感 �, 흉病은 內觸의 漸

念을 포함하고 있으며 表훌病證의 重 �, 險證에는 반드

시 心理狀態의 특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�, 포괄적인 性

情의 均衛을 강조하고 있다 �.
넷째 �, 篇名에서 寒熱은 總對的 縣念의 寒熱이 아

니라 �, 各各의 體質안에서 相對的 縣念의 寒熱을 의

미하며 �, 발현되는 病在의 特性을 표현하고 있다�. 예

를 들어 太陰 �A의 表寒病과 훌찢앤험이 表證은 반드시

寒證이며 憂證은 반드시 熱證이라고 하는 總對的 階

念이 아니라 �, 太陰 �A의 表病은 훌病에 비해 寒의 경

향이 많고 �, 짧病은 表病에 비해 熱의 경향이 많은 것

을 의미한다 �. 또한 이제마는 太陰 �A에 表熱證 �(자료

�1�2�-�1�3�)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개념에서

이해된다 �.
다섯째 �, 甲午版이 小한 隨을 중심으로 病證을 셜

명하고 있는데 비해 �, 康子版에서는 四象 �A �H훌理의

大小에 따라 大함으로 인한 病證과 小함으로 인한

病證으로 구분하고자 했다 �. 그러나 少陽 �A 몹受熱짧

熱病證의 뽑는 少陽 �A 廳爛證이 특 �i�;�] �n빼품熱證으

로 발현되는 특정을 표시하기 위한 部位的 熾念이

며 �, 이러한 부분에서 康子版 病끓論 篇名이 實證的

醫헬精神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�.
여섯째 �, 각 體質내에서 嚴과 뼈의 차이 즉 少陰 �A

의 탑 �(휩之黨에서 뽑腦�) 과 몹 �(牌之黨에서 뽑뼈�)
�. 少

陽 �A의 牌와몹 �, 太陰 �A의 볍院과 �)�I�f 의 차이는 表훌

病끓 중에서 李 �i齊馬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病證이

며 더 急한 病證에 職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�. 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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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근거로는 �(자료 �1�7 �-�1�8�)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

危證 險證에 鷹의 명칭을 사용하고 重證 平證에 뼈

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�. 즉 少

陰 �A 表熱病 �(�L�: 陽病 �)�, 少陽 �A 表寒病 �(亡陰病 �) �, 차쓸

�A 훌熱病 �(�:爆熱病 �) 이 특히 이제마가 강조하는 病證

이며 �, 각 체질내에서 좀 더 重하고 急한 病證이라

하겠다 �. 물론 각 체질마다 表病과 훌病 모두에 있는

輕證 �(�l�1�[뚫율 �)�, 꿇證 �(遊끓�) 의 구분과는 다른 측면이다 �.

결 론

甲午版 病證論 篇名과 康子版 病證論 篇名이 가지

는 意味를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

었다 �.
�1�. 甲午版 病證論 篇名은 李濟馬가 자신의 四象哲

學을 새로운 醫學짧융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�, 四

象哲學과 뽑헬理論의 貴性을 수립하고자 하는 目

的으로 제시된 것이다�.

�2�. 康子版 病證論 篇名은 초기 醫學魔삶이 설정되
고 난 후 �, 축적된 닮皮經餘과 醫學理論을 再뿔

理 하는 과정에서 �, 실제 나타나는 四象 �A 體質病證

의
�*
험生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텀的으로

제시된 것이다 �.
�3�. 李濟馬의 初期 �(甲午版 �) 醫學精神이 四象哲學과

醫學理論이 중심이 된 演繹的 方法論을 추구하였다

연 �, 後期 �(康子版�) 뽑學精神은 실제 臨�*經驗과 醫學

理論이 중심이 된 歸納的 方法論을 추구하고 있다고

볼 수 있다�. 따라서 李濟馬의 醫學精神은 가장 寶際

的이고 實證的인 醫學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

있다 �.
�4�. 이러한 背景에서 體質病끓論 篇名에서 며象 �A

體質病證의 理論을 유추해 내기보다는 �, 實證的 醫學

精神으로 四象 �A 體質病證의
�*
험生을 이해하려는 노

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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